
㿏⛂

10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 Monthly Magazine

전기역사를 찾아서 _ 53회

철이나 놋쇠 제품에 은실을 이용하여 문양을 넣는 세공 기법을 은입사(㢊㥧⻰)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금속사(金ㄕ⻰)의 재료에 따라 은입사, 금입사, 동입사라고 부른다. 한층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촛대나등잔대뿐만아니라화로나자물쇠, 담배합, 문방구등여러가지생활용품에도활용되었다.

전통 수공기법으로서 입사(㥧⻰)란 금속기물의 표면을 작은 정으로 쪼아 다른 금속을 끼워 넣거나 덧씌워

무늬를 놓는 것이다. 입사는 쪼이기법[㰣㤏技Ⳃ]이라는 점에서 홈에다 금속선을 감입(嵌㥧)하여 선묘

(が⬪)로 나타내는 방법과 덧입혀서 자개 놓듯 하는 첩금법(㼾金Ⳃ) 등이 두루 혼용되었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재료의 이용과 공정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사찰의 향완이나 향로, 정병 등 고려시대 청동 불구류(⸞具⦒)에서 볼 수 있는 상감기법(⾞嵌技Ⳃ)은

조선시대의 입사기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탕이나 재료뿐만 아니라 공정 면에서도 구분이 되는데,

표면에각종무늬를파서그속에금은(�㢊) 등을넣어채우는기술이상감이라면, 입사는홈에다금속선을

감입하거나 바탕에 덧 입혀서 금속 면을 처리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입사는 주로 철제 용기의

문양을 강조하여 표현할 때 사용하였으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달한 기법이다.

입사의 도구로 예리한 끌을 사용하여 그릇 표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으로 홈을 내고, 은실을 얇게

꼬거나 넓게 펴서 문양에 대고 두들기는 기법으로 완성되는데, 섬세한 끌질이 필수 요건으로서 매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경공장(京工㨅)으로서 금은세공 장인에는 별도로 입사장을 두었는데, 《경국대전》에는 정3품

이하 당하관(⚭䋋官)의 신분으로 말안장에다 은입사 하는 것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어, 계급과 신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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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재료를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은입사의 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신분이 높은 일부 상류층에서만 쓸 수

있었던 의장(㢞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자료는 철제은입사촛대들이다. 일상용 촛대와 의ㆍ제식용(㢜ㆍ㰐㊎㛴) 촛대 모두 은입사 기법을 활용하였다. 사진 1~3은 일상용

촛대로서, 촛대의 뒤쪽 불후리[䒉ぁ]에 모두‘희(䗶)’자 문을 새겨 넣었다. 밑받침은 각각 육각, 팔각, 원형의 형태로, 위쪽 불후리 역시

밑받침의 형태와 통일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꾀하였다. 불후리에서 촛대의 이음새 부분에는‘희(䗶)’자나‘만(⩅)’자와

같은 길상의 문양을 새겨 넣어 한층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진 3의 경우처럼 문양을 새기지 않고 이음새 부분에 초심지

가위를 걸어두고서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촛대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불후리는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하여

바람막이나 반사 등 필요에 따라 그 역할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적으로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다. 

사진 4, 5는 각각 한 쌍의 의ㆍ제식용 촛대이다. 사진 4는 여러 가지 문양이 뒤섞여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문양을 배열하고, 특히 아래 위 받침의 가장자리와 기둥 이음매 부분에 우뢰문양[⤊⮱]으로 통일하여 한층 균형미가 있다.

원반형의 둥근 밑받침에 죽절형 기둥을 세우고 초 받침을 얹은 다음 그 위에 원통형 초꽂이를 두었다. 촛대의 밑받침에서부터 기둥

(竿㳚)을 거쳐 위의 초꽂이에 이르기까지 꽃무늬와 문자, 뇌문(�⮱)을 조화롭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다.

사진 5 또한 복발(ⵧⱰ)형 촛대의 밑받침에서부터 기둥[竿㳚]을 거쳐 초꽂이에 이르기까지 은입사의 다양한 문양이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아름다움을 주는데, 조선왕실을 상징하는 오얏나무 잎과 오얏꽃[㤚䓭]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왕실이나 왕실의 종친(㱕䂧)가에서 사용한

듯하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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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철제은입사촛대[㼫㰔㢊㥧⻰㿏⛂]// 조선시대// 높이 87cm, 받침지름 22.9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철제은입사촛대[㼫㰔㢊㥧⻰㿏⛂]// 조선시대// 높이 69.5cm, 받침지름 22.5cm// 한국등잔박물관

사진3 철제은입사촛대[㼫㰔㢊㥧⻰㿏⛂]// 조선시대// 높이 76cm, 밑지름 21.5cm// 서울대학교박물관

사진4 철제은입사쌍촛대[㼫㰔㢊㥧⻰㌤㿏⛂]// 조선시대// 높이 20cm, 밑지름 13.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5 철제은입사쌍촛대[㼫㰔㢊㥧⻰㌤㿏⛂]// 조선시대// 높이 45.5~46cm, 밑지름 15cm// 국립민속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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